
삼보정밀, Bromamin Acid 수출적극화
태흥산업 자체 생산따라 9 2년 생산량의 40% 20여톤 미국 등에 수출

삼보정밀이 Bromamin Acid 수출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삼보정밀(대표 조정희)은 9 1년 상반기까지 Bromamin Acid 월 수출량이 1 0여톤에 불과했으나, 하반

기부터 수출을 활성화, 92년 들어서는 전체 생산량의 4 0 %에 가까운 2 0여톤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

다.

이처럼 삼보정밀이 Bromamin Acid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주 수요처인 태흥산업이 지난해 하

반기 Bromamin Acid 개발에 성공, 자체 사용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내수판매 비중이 감소한데 따른

것으로 풀이되고 있다.

태흥산업(대표 김병기)은 그동안 반응성 B l u e·산성

Blue 염료 제조용으로 월 4 0여톤의 Bromamin Acid를

사용, 삼보정밀로부터 대부분의 Bromamin Acid를 공급

받고, 일부는 독일 B a y e r에서 수입했었다.

태흥산업은 현재 연간 3 0 0톤 규모의 Bromamin Acid 생

산능력을 보유, 수요의 50% 정도를 생산·사용하고 있

으며, 향후 Blue Color 염료의 수요증대를 감안, 전량 자

체 생산을 목표로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.

Bromamin Acid는 반응성 B l u e·산성 Blue 염료 중간체

로 연간 6 0 0 ~ 6 5 0여톤의 수요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,

태흥산업이 월 3 5 ~ 4 0여톤을 사용하는 것을 비롯, 이화

산업 5 ~ 1 0톤, 대도산업·대광화학 각 2톤, 경인양행 1

톤, 오영산업 0 . 5톤을 사용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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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> Bromamin Acid 업체별수요현황


